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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토록 허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1.15~22일 서면의결)’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개인정보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23.11.15.,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복지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

하였다.

  *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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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영상 활용시 가명처리 영상에 비하여 0.8～17.6% 정도 평균 정밀도 개선 가능
    (출처 : “Does Image Anonymization Impact Computer Vision Training?”(IEEE, ’23))

  또한,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제40

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

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

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

(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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